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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창궐시기에 개헌 발의’가 웬 말인가?

지난 3월 6일,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친다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국회의원 피선

거권자 100만인 이상의 청원만 있으면 개헌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

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148명에 의해 기습적으로 발의되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거기에 더하여 3월 11일 공고된 헌법 개정안을 여권은 3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4.15 총선일

에 국민투표에 부치려고 추진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이처럼 서두르는 저의가 무엇인지 정부와 여

권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

탈행위이며, 1987년 이후 이어져온 자유대한민국 헌정에 대한 중단 시도이고 권력 나눠먹기를 위

한 내각제 도입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술책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강렬히 바라는 아래의 4개 시민단체는 국민과 함께 정부

와 20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론 분열과 국력을 낭비하는 국가파괴 행위이

다. 이번 망국적인 개헌안에 동조한 20대 국회의원 148인은 교언영색과 감언이설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선동을 중단하고 헌법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극복에 국가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시기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20대 국회의원들은 헌법 개정에 간여하지 마라. 헌법 개정은 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해야 할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이다. 만일 정부와 여

권이 ‘국민발안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4.15 총선일에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시도를 강행한다면, 표결에 찬성한 의원은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인도한 ‘을사5적’보다 더 

간사한 매국노임을 자인하는 것이기에, 이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데 애국시민들의 마음이 하나

로 결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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